
애  도  문

  오늘 우리 종단의 큰스님이자, 무소유의 정신과 실천으로 사회

적으로 추앙을 받고 계신 법정스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버리고 영

원한 해탈의 길에 드셨습니다. 우리종단은 스님의 열반 앞에 애통

한 마음을 감출 길 없으며 전 종도와 더불어 깊은 애도를 드립니

다. 

  스님께서는 그동안 ‘무소유’의 지혜를 일러 주시고, 청빈의 도

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을 

오늘에 살려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어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

하셨습니다. 또한 일생을 수많은 저서에 담겨있는 빛나는 언어 그

대로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온 큰 스승이셨습니다. 

  우리 종도 여러분께서는 애통한 마음에 더해 부처님의 가르침

과 스님의 정신을 받들어 수행정진에 가일층 진력하시기 바랍니

다. 또한, 국민여러분께서도 스님의 유지를 함께 받들어 차분하게 

애도의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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